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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및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면역력에 효과가 있

는 제품의 관심이 높다. 2021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

장 규모는 전년 대비 5.9% 성장한 1,674억 달러이며,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35%, 587억 달러)이 가장 

높고, 중국(14.5%, 242억 달러), 서유럽 및 북유럽(11.8 

%, 198억 달러) 순으로 구분된다(표 1, 그림 1).

2021년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북미와 유럽 

등 기존 서구권 지역보다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

아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 향후 신흥국 지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

장이 가파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또한 매년 꾸준한 증가 추

세이다. 2021년 생산실적 기준 4조 321억 원, 판매 기

준 5조 6,902억 원으로 집계되어 2020년 대비 10% 

성장했다(그림 2).

단일 품목으로 홍삼 품목이 생산실적 기준 1조 472

억 원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26.0 

%), 그 뒤로는 프로바이오틱스 7,677억 원(19.0%), 비

타민 및 무기질이 3,354억 원(8.3%)의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3).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국

내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들 또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건강

기능식품 수출액은 총 2,306억 원이며 2019년 1,427

억 원 대비 61% 성장했으며, 2021년 주요 수출 품목

은 개별인정형을 제외하고 홍삼 제품이 553억 원으로 

전체 24%이며, 그 뒤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367

억 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다(표 2).

2021년 건강기능식품 업체별 수출액의 경우, 상위 

5개 업체(콜마비앤에이치 726억 원, 한국인삼공사 344

억 원, 쎌바이오텍 146억 원, 노바렉스 133억 원, 종

근당건강 108억 원)가 총수출액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1). 

현재 수출 상황으로 볼 때 태국과 싱가포르 시장 진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K-pop 영향으로 태국

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

으로 한국 문화와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품질과 이미지, 제품력 등에 높

은 신뢰도를 보인다. 

태국의 경우 21년 기준 인구 약 7천만 명, 1인당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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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1년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국  가
매출액

(십억 달러)
시장 점유율

(%)
전년 대비 
성장률(%)

미국
캐나다

서유럽-북유럽
동유럽-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아시아
남미

멕시코
호주-뉴질랜드

중동
아프리카

58.7
2.4

19.8
9.1

11.8
24.2
18.6
14.8
1,0
3.2
1.9
1.7

35.0
1.5

11.8
5.5
7.1

14.5
11.1
8.9
0.6
1.9
1.2
1.0

5.3
5.5
4.2
5.0
2.1
7.1
7.5

10.3
8.9
3.4
7.0
8.8

총  계 167.4 100.0 5.9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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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7,233 달러로 상대적으로 주변 동남아시아 국

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보다 더 높은 구매력과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태국 시장 내 브랜드가 

구축된다면 주변국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

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

의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2020년 기준 1인당 구매력지

수는 86,480 달러로 대한민국 43,480 달러 대비 약 2

배 높은 수준이며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수출에 용이하다.   

태국 시장 동향 

건강기능식품 개요  

태국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명칭은 “Food Sup-

plement-식품보충제”이다. 이는 일반 식품 형태로 정

상적인 식이의 일부로 섭취되며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

    

그림 1. 2016~2023(e)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

표 2. 2019~2021 품목별 수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9년 수출액 2020년 수출액 2021년 수출액 2021년 점유율

개별인정형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무기질
코엔자임Q10

기  타

315
315
352
100

7
338

612
483
435
228
17

489

775
553
367
193
86

332

33.6%
24.0%
15.9%
8.4%
3.7%

14.4%

합  계 1,427 2,264 2,306 100%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

그림 3. 2021년 품목별 국내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

그림 2. 2019~2021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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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는 등 생리학적 이점을 갖는 식품으로 정의

된다.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정의에 따르면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

랄 또는 동식물로부터 얻은 생산물, 농축물, 추출물, 인

공물질, 혼합물 등이 소비를 목적으로 정제, 캡슐, 분

말, 액상 등으로 섭취되는 식품보충제이다.

시장 현황 

2020년 기준 태국 비(非)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

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5억 5천만 달

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2016~2020년)간 태국의 

해당 시장은 연평균 10% 성장하였다. 향후 5년(2021~ 

2025년)간 태국 비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연평균 8% 성장하여 2025년 기준 약 1조 6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비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세부 시장을 보면, 비

타민 및 미네랄 제품이 약 30%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

고 있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전통 건강보조식품이 

23%, 단백질 보조제품이 16%로 뒤를 따르고 있다(그

림 5). 

유통

2019년 전통 건강식품을 제외한 식품보충제 채널별 

점유율 중 오프라인 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국이 8,600만 달러로 1순위이며, 직접 판매 채

널이 6,880만 달러로 2순위로 형성되어 있다(표 3).

태국 식품보충제는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 

규모이지만, 향후 온라인 유통이 높은 성장 기회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이용 수단이 확대되고 

접근 용이성이 향상되었으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연평균 성장률은 약 5%인 반면에 온라인은 약 7%로 

형성되어 있어 향후 온라인 채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2).

통관 및 규정

태국 MoPH 규정에 따라 식품보충제의 수입은 면허

가 필요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5가지 절차가 요구된다(2).

MoPH에 수입요청서 발송 → MoPH 제품등록 

→ 통관 수속 → 관세 → 제품인수

수입요청 접수 후 발급까지 소요시간은 서류 보충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1달 전후로 소요된다. 하

지만 현지 제품 등록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용

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승인도 받

아야 한다. 현지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제반 사항은 다

음과 같다.

GMP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제품기술서, 제품별 샘플 2개, 생산흐름표 등

단위: 백만달러

그림 4. 2016~2023 태국 비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표 3. 2016~2022 태국 채널별(유통 유형별)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채  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온라인 38.1 39.9 41.7 43.7 45.9 48.5 51.4

오프라인

로컬약국
체인약국
슈퍼마켓
직접판매
합  계

77.8
23.5
18.6
62.7

182.3

80.0
24.3
19.2
64.5

188.0

82.9
25.2
19.9
66.5

194.4

86.0
26.1
20.6
68.8

201.5

89.7
27.2
21.5
71.5

210.0

94.0
28.5
22.5
74.7

219.8

99.0
30.0
23.7
78.4

231.1

총  계 220.4 227.9 236.1 245.1 255.9 268.3 282.4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그림 5. 태국 비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 품목별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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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는 식품의

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외교부 및 태국 

대사관 공증이 필수이다. 또한 규정상 식품보충제는 건

강 및 미용 품목으로 분류되며 30% 국정관세가 부과된

다. 따라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아세안 FTA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 태국으로 수입

되는 제품 표기사항은 반입 전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야 한다. 라벨에는 제조자, 유통업자, 원산지 등이 표기

되어야 하며 섭취 및 유통기한 효능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적합한 비율로 모든 5개 식품

군을 먹어야 한다”는 붉은 글씨로,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지 못한다”는 바탕색과 비교되는 색상으로 필수 

표기되어야 한다(2).

싱가포르 시장 동향 

건강기능식품 개요

싱가포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명칭은 “Health 

Supplement-건강보충제”이다. 주로 일상적으로 섭취

하는 영양소 외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 보충하고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다. 

건강보충제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서 관리하며, HSA에서 정한 원료 

및 제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료: 비타민, 무기질, 또는 아미노산(천연 및 합성 

포함), 추출물, 분리물, 농축물의 형태로 사람에서 유

래하지 않고 동물 및 식물성 물질을 포함한 천연유래 

물질

⦁제형: 캡슐, 연질겔(소프트젤), 정제형, 액상, 시럽, 

또는 HSA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형(2)

시장 현황

2020년 싱가포르의 비타민 및 식이보조제 시장 규

모는 약 4억 4천만 달러로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연

평균 4.7% 성장해 왔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며 2025년에는 약 5억 6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2).

2019년 기준 품목별 비타민 및 미네랄 제품이 1억 

1,730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그다음으로는 항

산화 품목이 6,81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시장 내 선두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

표 5. 2016~2022 싱가포르 채널별(유통 유형별)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채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온라인 63.5 66.5 69.7 73.2 77.1 81.5 86.6

오프라인

약국
체인약국
슈퍼마켓
직접판매

합계

84
31.2
27.7
76.1
220

88
32.5
28.7
77.8
227

92
33.8
29.7
79.8
236

97
35.3
30.8
82.2
245

102
37

32.2
85.1
256

107
39

33.8
88.6
269

114
41.2
35.6
92.7
283

총계 283.6 294 305 318 333.1 350 369.6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그림 6. 싱가포르 내 상위 판매사 시장 규모.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표 4. 2016~2022 싱가포르 품목별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타민/미네랄
허브

영양오일
항산화제

기타

105
43.1
51.6
60.7
22.7

109
44.7
54.1
63

23.3

113
46.4
56.9
65.4
24

117.3
48.3
60.1
68.1
24.7

122.6
50.8
63.6
71

25.5

128
53.5
67.6
74.3
26.4

135
56.8
72.2
77.9
27.5

총계 283.1 294 305 318 333.5 350 369.4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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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출 시 상위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는다면 시장 내 우위를 차지하기 쉽다(그림 6).

유통

2019년 기준 오프라인 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데, 약국이 9,700만 달러로 1순위이며 직접 판매 

채널이 8,220만 달러로 2순위로 형성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채널은 빠르게 시장 규모를 

확대하며 성장하는 추세지만, 싱가포르는 아직 약국 대

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만, 소비자 구매 

형태를 볼 때, 온라인을 통한 구매 선호도가 높아졌으

며, 오프라인(연평균성장률, 5.6%) 대비 온라인(연평균

성장률, 7.3%) 성장률을 볼 때, 향후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5).

통관 및 규정

싱가포르는 수입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대다

수 건강식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구역 내 반입이 가능

하다. 이는 건강식품은 HSA에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수입업자는 법적으

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에 명시

된 조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

든 제품은 HSA에서 규정한 안전성 및 품질에 규제 요

구사항에 부합해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표 6).

또한 제품 라벨은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영어 

외 말레이어, 만다린어, 타밀어 등 다른 공용어 사용도 

가능하다. 한국과 같이 제품 라벨에는 성능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조표시 사용이 불가능하나, 원재

료 및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질병이나 장애 치료 또는 예방

을 암시하는 강조 표시는 금지되어 있다(예: 고혈압, 

암, 성 기능 등)(2).

결   론

2022년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 2천

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연평균 10%대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 또한 소비자 구매율은 팬

데믹 전 78%(19년)에서 82%(22년)대로 증가해 향후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인구의 고령

화,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인구의 증가, 

다양한 원료 개발에 따른 효능효과 확대, 기존 약국 등 

오프라인 위주의 단조로운 판매 채널에서 다단계 마케

팅, 홈쇼핑, 온라인과 같이 다양한 채널로 세분됨에 따

라 시장 규모 확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이다. 약국 등 오

프라인 위주 판매 채널에서 온라인 판매 확대로, 건강

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는 루트도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

고 있어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규모도 더욱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자들 또한 이러

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외 역직구와 같이 다양한 수출 

방법과 채널 확대, 개선된 제형 및 포장 방법, 진화된 

마케팅 노하우로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K-pop,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 선진화로 인

해 해외구매자들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

져 향후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더

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개된 태국 및 싱가

포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정보가 해외시장 진출 

시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수출에 밑거름

이 되길 희망한다.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2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2022. p 8, 17, 85, 87, 95.

2.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1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가이드. 2021. p 17, 34, 40, 50, 262, 272.

표 6. 중금속 허용 기준

구분 중금속 허용 한도(ppm) 미생물 균 수(g 또는 mL 당 CFU)

항목 비소 카드뮴 납 수은 호기성 미생물 곰팡이 대장균/ 살모넬라

기준 5 0.3 10 0.5 105 이내 500 이내 없음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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